
문화 2016년 5월 19일 목요일 10판 19

서민갑부 19일 밤 9시50분

자산가의부동산경매노하우

12년 동안 100여채의 집을 사고 판 주인
공이 있다.

4년 만에 17채의 집을 마련한 안정일 씨
는 ‘부동산 경매계의 전설’로 불린다. 지금
은 15억원의 자산가로 남부러울 게 없지만,
그는 과거 부동산 경매와 지독한 악연으로
어렵고 힘든 생활을 보냈다. 아버지가 연대
보증을 잘 못 서는 바람에 경매로 집이 넘어
가 군대를 전역했을 때도 돌아갈 집이 없었
다. 직장생활을 하며 착실히 돈을 마련하려
고 했던 그는 입사한 회사마다 줄줄이 부도
가 나는 불운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10년의 직장생활로 번
3000만원을 종자돈 삼아 경매를 시작했다.
그의 경매 노하우가 9시50분 공개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TV 프로그램 꺠19일 (목)

감성좋고코믹좋고…‘힐링걸’들의웃픈이야기

연극 헤비메탈걸스는 신나고 웃기면서도 애틋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수작이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마지막 반전이 최대의 관전 포인트.
헤비메탈걸스에 출연하는 여배우들이 총출동해 포즈를 취했다. 사진제공 ㅣ 아시아브릿지컨텐츠

제목이 눈을 끌었다. ‘헤비메탈’과 ‘걸스(G
irls)’. 딱히 그림이 떠오르지는 않는다. 헤비
메탈이란 음악적 장르 자체가 걸스와는 어울
리지 않는다는 선입견 때문일 것이다.

여하튼 헤비메탈을 하는 걸들이라면 뭔가
사연이 있을 법하다. 그것도 꽤 무거운(헤비)
사연이란 것이.

연극 헤비메탈걸스는 대학로 연극계의 강
자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김수로 프로젝트의
16탄으로 막을 올렸다. 김수로가 “최고의 친
구이자 배우”로 인정하는 강성진이 처음으로
제작프로듀서를 맡아 더욱 화제가 된 작품이
기도 하다.

대본을 쓴 최원종이 연출 지휘봉까지 잡았
다. 이른비 ‘최원종 메탈시리즈’의 세 번째 작
품이다. 2001년 데스메탈을 소재로 한 ‘에어
로빅 보이즈’가 그의 첫 연출작이었다.
2014년 50대 남자들의 블랙메탈 밴드 이야기
를 다룬 ‘내 심장의 전성기’에 이어 세 번째로
헤비메탈걸스가 탄생했다.

웃픈 이야기이다. 16년간 몸 바쳐 일한 직
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할 위기에 처한 네 여
자가 주인공. 네 사람은 하나같이 해고되어
서는 안 될 기막힌 사연들을 품고 있다. 식품
개발부의 팀장으로 임신 7개월 만삭의 몸인
주영, 식품개발부의 만년 연구원 정민, 남편
과 아들을 호주로 유학 보내 학비를 벌어야
하는 악착 기러기 엄마 은주. 이름도 부진, 실
적도 부진 심지어 연예마저 부진한 어리바리
한 막내 부진.

노래방에서 단체로 소녀시대 춤까지 추며

로비를 했지만 부장은 “실은 나부터 잘릴 것
같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나 해댄다. 하
지만 진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하
나쯤은 남아 있는 법. ‘곧 짤릴’ 부장은 “새로
부임하는 사장이 헤비메탈 광팬”이라는 1급
정보를 알려준다. 고심 끝에 한 달 후 열리는
전 직원 단합대회에서 헤비메탈 공연을 펼쳐
새 사장의 마음을 움직여보기로 결심한 네
사람. 괴팍한 두 남자 승범과 웅기가 운영하
는 음악학원을 찾은 네 사람은 과연 한 달 속
성으로 ‘헤비메탈걸스’가 될 수 있을까.

뀫마지막 바닷가 장면 ‘애틋’ … 365일 공연되어도 좋을 수작
그저 신나게 한번 웃고 말 작품이라고 하

기엔 걸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렇다고 해

서 우리나라 경제침체와 실업난, 여성의 사
회진출과 경력단절 등등의 헤비한 주제들을
날카롭게 파헤치거나 꼬집은 작품은 더더욱
아니다. 제목 그대로 헤비메탈 예찬론만 펴
는 작품이라 할 수도 없다. 사실 이 연극에는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밑그림이 깔려
있다.

부재와 상실을 느낀 사람들이 무언가를 매
개체로 선택한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매우
열심히 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성장하고
변화해 간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성장과 변화는
무언가로 인한 결과와는 별 상관이 없다”라
는 것이다.

연극 헤비메탈걸스의 엔딩 장면이 참 오래
남는다. 커튼콜을 겸한 신나는 공연장면이

엔딩이지만 ‘진짜 엔딩’은 직전의 바닷가 장
면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헤비메탈을 통
해 성장하고 변화한 네 여성의 자기고백이
애틋하기 짝이 없다.

임신 7개월 만삭의 몸으로 헤비메탈걸스
의 리더를 맡은 주영 역의 김로사의 연기가
참 좋았다. 감성이 좋고 코믹감각도 좋은데,
뭐랄까 웃는 표정연기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까칠하면서도 털털한 식품개발부 연구원 정
민 역의 차청화도 눈길을 끌었다. 이런 말하
기는 뭣하지만, 욕을 참 찰지게 했다.

모처럼 머리가 흔들리도록 신나고, 허리가
접히도록 웃기면서 세상 살 맛이 나도록 해
주는 연극을 만났다. 이런 작품은 365일 연중
무휴로 공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 연극 ‘헤비메탈걸스’
강성진 첫 제작프로듀서 맡은 화제작
최원종 연출 메탈시리즈 세 번째 작품
구조조정 위기 네 여자의 찡∼한 휴먼

편집｜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옥상에서 즐기는 신개념 연극’을 표방한 수현
재 10분 극장의 첫 무대가 20일 오후 7시, 서울
대학로 DCF 대명문화공장 건물 옥상에서 열린
다. 공연제작사 수현재컴퍼니는 “공연장에 일
찍 도착한 관객에게 새로운 형태의 재미를 선사
하는 동시에 젊은 창작진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해 옥상 연극을 기획했다”고 설명했
다. 무대는 별도의 세트없이 야외카페처럼 꾸
민 옥상정원을 활용한다. 간단한 조명과 스피

커가 무대장치의 전부이
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0분 분량의 단
막극 두 편을 선보인다.
20일 첫 무대를 장식할
작품은 죽은 남편의 짐
을 정리하는 엄마와 아
들의 대화로 구성된 연

극 ‘정리’와 옛 연인을 추억하는 남자와 여자 이
야기를 다룬 ‘사랑은 가루를 싣고’이다. 이들 공

연은 사전예약없이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관
람할 수 있다. 야외공연이므로 우천 시는 취소
된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지난 14일 체코 프라
하에서 폐막된 제68회 프라하 봄 국제음악콩쿠
르에서 금호영재 출신의 피아니스트 박진형
(20·사진)이 1위를, 김준호(21)가 체코의 마렉
코작과 함께 공동 2위를, 한규호(22)가 3위를

차지해 우승부터 3위까지를
석권했다고 밝혔다. 이 콩쿠
르는 프라하 봄 국제음악페
스티벌의 일환으로 1947년
처음 개최됐다. 만 30세 이하
의 젊은 음악인을 대상으로

매년 두 개의 다른 악기로 번갈아가며 열린다.
올해는 피아노와 트럼펫 부문이 개최됐다.

20일 옥상 연극 수현재 10분 극장 첫 무대

금호영재 출신, 프라하 봄 국제콩쿠르 휩쓸어


